
:  미디어 속 직업병

같이 보기

영화 <베르네 부인의 장미 정원(2020)>

작은 진드기 한 마리가 불러오는

고열과 오한 

‘쯔쯔가무시’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인 가을이 왔다. 저마다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가거나 추석을 맞이해 벌초와 성묘를 

하기도 하고, 논밭에서는 수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에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작은 진드기 한 마리로 호되게 앓을 수 있는 쯔쯔가무시가 바로 그것이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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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예방 백신 없음

·재감염 발생 가능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음

치료

·반드시 병원 방문 후 진단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등의 항생제 투여

예방

·�유행지역 및 유행기 

(가을~봄)에 야외 활동 자제

·�야외 활동 시 곤충 기피제 

(이카리딘 성분 함유) 사용

·�야외 활동 시 긴팔, 긴바지  

착용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거나  

빨고, 샤워하기

쯔쯔가무시 예방 및 치료

대를 이어온 장미 정원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프랑스 최고의 원예사이자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장미 정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에브 베르네. 그녀는 장

미와 관련된 지식, 장인 정신에 열정까지 장미에 관해

서는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또한 대부분의 정원 일, 

단순노동까지 직접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업과 관

련해서는 경영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해 재정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그의 곁에는 아버지 때부

터 함께 일하는 장미 정원 전속 직원인 베라가 함께 

해 주고 있어 둘이서 15년을 그럭저럭 잘 견뎌왔다. 하

지만 장미 사업을 대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라마르젤 

때문에 그마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라마르젤은 

장미 콩쿠르에서 8년 연속 우승한 사람으로 장미를 

단순히 사업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접순을 혼

자 독점해서 경쟁자들을 방해하는 등 다소 비도덕적

인 사업가다. 그런 그가 베르네의 장미 정원을 노리고 

꾸준히 접근하고, 라마르젤에 밀려 장미 정원의 명성

과 고객, 심지어 정원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이

런 가운데 일손이 부족해 베르네는 초보 신입 원예사

를 뽑아 어떻게든 정원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신입 

원예사들은 아무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크

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만 하고 있다. 사실 이들

이 일으키는 사고들도 문제지만 베르네가 더 걱정하

고 조심해야 하는 건 진드기다. 진드기에게 잘못 물

릴 경우 쯔쯔가무시에 감염되어 고열과 오한, 복통 등

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진드기가 선사하는 감염성 질환

쯔쯔가무시는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

위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쯔쯔가무시라는 단어 자체가 털진드기를 

뜻하는 일본어 恙虫(つつがむし)에서 기원하며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풍토병이다. 주로 풀밭

에 눕거나 풀밭에 방치한 옷을 입었을 때 쯔쯔가무시

균을 보유한 털진드기가 사람 몸에 옮겨붙어 물게 되

고, 이때 타액 등으로 균이 전염되어 생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전국에서 골고루 발생하며 특히 가을철이 

시작되는 9월부터 털진드기 수가 증가해 다음 해 봄

까지 활동한다. 따라서 가을철에 야외 풀밭에 눕거나 

옷을 풀밭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밭에서 수

확, 벌초, 등산, 풀베기, 야외 정원 등 야외 활동 시에 

팔, 다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어 보호하

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야외 활동 이후 옷을 잘 털

고 샤워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잠복기는 보통 10~12

일 정도로 이후 발열, 발한, 두통, 결막충혈, 림프절 

종대(커진 상태, 비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이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암적색의 반점상 구진

이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져나가며 수일 내에 사

라진다. 때에 따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

반될 수도 있다. 가을에 야외 활동 후 몸 어느 부위든 

가피 즉, 딱지가 발견된다면 한 번쯤 쯔쯔가무시를 

의심해 보고 병원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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